
병 저항성 유전자 논문 Nature 게재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김민철 박사학위 논문 … 유도기전 규명

경상대학교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박사과정 김민철(지도교수 조무제)군의 박사학위 논문이 3월28일자로 발

간되는 세계적 학술지 Nature에 게재된다.

연구내용은 MLO라고 불리는 식물에서 광범위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유전자가 어떤 경로를 거처 병저항성을

유도하는지에 관한 기전을 밝힌 것이다.

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도 외부에서 병원균의 침입을 받으면 식물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의해 병원균

침입이 인지되고 병원균 침입 신호를 인지 받은 수용체는 G-단백질이라 불리는 특수 단백질을 매개체로 해

다양한 세포 신호전달 과정을 거처 식물의 면역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MLO에 의해

인지된 생체방어 신호전달 과정은 G-단백질을 이용하지 않고 칼모듈린 이라 불리는 칼슘 결합 단백질에 의해

매개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힌 것이다.

식물생체방어 신호전달 과정 규명은 생명공학 기법으로 병저항성 작물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데 암 정복을

위해서는 먼저 암의 발병 기전을 밝혀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세계 농약 소비량이 연간 약 300억달러, 우리 나라의 농약 소비량만도 약 9000억원이나 되지만, 병충해에

의한 농작물 손실량은 총 생산량의 약 30%에 달하고 있어 생명공학 기법에 의한 병충해 저항성 작물개발 연

구는 생명과학 연구분야 중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식물에서 새로운 병저항성 신호전달 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앞으로 유전

공학기법으로 병저항성 작물을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모든 대학생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가운데 지방 국립대학의 어려운 여건아래서도 박사학위 논문

을 세계적 학술지 Nature에 발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에서는 김민철 박사 외에도 박사학위 논문

을 미국 과학 아카데미회보(PNAS), 식물 셀(Plant Cell), 엠보 저널

(EMBO J.) 등 세계 최상위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으며, 연구업적들

이 인정돼 미국 하바드, MIT, 스탠포드, 예일, 버클리 등 최상위대학

에서 박사후 연구원(Post-doc.)으로 미국 박사들과 동등한 대우로 초

빙돼 연구능력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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